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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회장, 하영리 사무장 

KCWA 한인여성회는 비영리 단체들의 재정삭감과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임

무를 향해서 노력한 2010-2011년 이었습니다. 서비스제공은 30,000여건에 달하였

고 2011년 아리랑 갈라는 여성회 기금모금 행사중 가장 많은 400여명의 후원자들의 

참여와 기금을 마련하는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2010-2011 회계년도는 KCWA 한인여성회를 강화하는 해 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주요 서비스 제공자로서 질적인 서비스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서비스 이용자들과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것에 부응하여,  KCWA의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진과 직원은 전략회의를 

갖고 현재 KCWA의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정착, 가정, 복지서비스와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에 자원역할을 통하여 이민자 커뮤니티를 강화시킨다” 라는 현재 임무에 적

합한지 재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장벽없는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 을 실현하기위한 비

전을 개발했습니다.  

이와같은 임무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향후 몇년간, KCWA는 다음과 같은 6개 전

략을 세웠습니다: 서비스 강화, 재정 다각화와 증가, 관리체제 강화, 정책 재검토, 경

영 위험관리 강화, 그리고 이런 전략이 실행 될 수 있도록 사무실 공간을 증가 하는 

것 입니다. 이 모든 전략계획은 서비스 이용자, 지역사회의 필요요구, KCWA의 임무

에 따라 지역사회에 더 나은 기여를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상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파트너쉽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한인회 내부에 KCWA 사무실을 내어 한인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

하게 되었고,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태국이민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합동프로

젝트를 시작해오며, Bathurst-Finch지역에 세워지게되는 Hub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

하여 토론토시에서 지정한 13개의 우선순위지역 강화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적, 외적으로 강화하는 작업은 KCWA에게 어려운 질문을 요구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KCWA의 장점,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할 부분, KCWA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들을 생각할 수 있었고 또 KCWA를 더 진취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KCWA의 단기, 장기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사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

다. 그리고 KCWA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귀한 지원을 해주신 자원

봉사자님들, 회원님들, 지역사회 후원자님들께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한해도 지역사회를 더욱 튼튼히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고대합니다.  

회장과 사무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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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무   

 

정착, 가정, 사회복지 서비스을 통한 이민자 지역사회 건립과  

다른 지역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비  전  

 

“장벽없는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  

 

 

추구하는 가치관  

 

포 용 성  - 개인 고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우 수 성 -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 실 성 - 모든 활동에 있어서 투명, 책임, 정직, 전문성을  

               준수한다.   

 

 

존     중 -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개인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호협력 - 내적, 외적으로 팀워크와 상호 협력을 격려한다.  

임무 및 추구하는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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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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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자 수  

정  착 1,160 

취  업 332 

가정 및 사회복지 512 

합  계 2,004 

서비스 제공 수  

정  착 14,963 

취  업 2,421 

가정 및 사회복지 11,088 

합  계 28,350 

서비스 지역 

토론토 1,180 

욕지역 327 

필지역 58 

듀람지역 11 

할튼지역 26 

광역 토론토시 외곽 92 

무응답 310 

합  계 2,004 

서비스 이용자 연령대 

미성년자 261 

20대 243 

30대 275 

40대 403 

50대 240 

60세 이상 269 

무응답 313 

합  계 2,004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수 711 

자원봉사자 시간 3,159 

후원자  

후원자 수 286 

기부금 총액 $139,321 

  서비스 이용자 성별  

  여  성 1281 

  남  성 723 

  합  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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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1 회계년도는 캐나다 연방 이민성의 새로운 정착프로그램 방

향에 대비하는 한해 였다. 캐나다 연방 이민성은 “성공적인 통합과 캐나

다 시민권 도모”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새

로운 정착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 모델에 부합하기 위한 

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KCWA는 연방 이민성의 방향에 관한 

직원 훈련과 결과 평가에 대한 훈련 등을 실시했다. “성공적인 통합” 은 

각 개인에 따라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은  “성공적인 통합”

을 측정할수 있는 도구를 파악해야 했고 따라서 KCWA는 한국인 이민

자들의 이민동기와 그 동기를 성취해나가는 진척도를 성공의 기준으로 

파악하고 이에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동서비스를 증가 시켜서 욕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에 편리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160명에게  정착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서비스 이용자의 성별은 여성이 66%, 남성

이 34% 였다.  이 서비스 이용자들께 일대일 상담과 정착관련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위하여 총 14,841건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방문

과 전화 상담 10,949건, 이메일을 통한 상담으로 816건의 서비스를 제

공하였고 정착관련 세미나 및 프로그램 에는 3076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가장 많은 서비스 제공 수에 따른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1위로 

30%, 30대 22%, 60세 이상 18%, 50대가 16%, 20대가 14%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목할만한 추세로써, KCWA의 인지도가 캐나다 전역에 높아지면서 타주에 거주하는 많은 서비스 이용자들

이 KCWA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예로,   

Mr. S는 토론토에 처음 정착을 하셨을때 KCWA에서 정착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그후 Calgary로 이주를 하신후에도 영어

로 제공되는 Calgary에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가 편리하지 않으셔서 전화나 이메일로 계속 KCWA에서 서비스를 받

으셨다.  어느날, Mr. S께서 약속을 잡으시길 원하셨다. 그래서 토론토에 오셨느냐고 여쭈어 보니까 여러곳을 연락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KCWA만 속이 시원한 대답을 해 주어서 Calgary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비스를 받으러 오신

다고 말씀하셨다.  서비스를 받으신후에, “토론토 한인 동포사회는 KCWA와 같은 기관이 있어서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

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잘 되고있는것 같다.  KCWA는 신규이민자들의 짐을 덜어줄뿐 아니라 가족같이 도

와주는것 같다” 라고 말씀 하셨다.   

앞으로 캐나다 연방 이민성의 변화된 정착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KCWA는 지속적으로 이민자들에게 결과를 중시하는 

서비스와 믿을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모두 함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정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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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1년, KCWA 는 323명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했고 대부분의 

상담이 취업 탐색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새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직장

을 찾는 작업은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다. 특히 기존에 

각 개인이 쌓아온 경력과 학력을 새로운 나라에서 제대로 활용하기란 

결코 쉬운 작업일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지식과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취업상담원을 만나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직업을 결정 하는데 있

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KCWA는 전반적인 취업 시장에 대한 설

명, 각 개인의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새로운 취업 훈련의 기

회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개별 상담을 통해 한인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도움을 주고 있다. 취업 탐색 상담 이외 다른 분야에 대한 상담으

로는 고용보험 신청과 훈련 기관 연계에 대한 상담, 이력서 작성 도움, 

전문 기술직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라이센스 정보 등에 대한 

상담 등이 이루어졌다. 신규이민자들이 고용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고용 전망도 증가한다.  

K씨는  2010년 8월 캐나다에 도착하였다.  K씨는  캐나다에 도착하자 

마자 취업상담과 아울러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쌓기위하여 자원봉사활

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KCWA를 방문하였다.  정착요구 조사와 함께 

제공된 일대일 상담 후 K씨는 KCWA에서 컴퓨터교실 지도, 사무업무 

보조와 함께 웹사이트 자료입력과 업데이트, KCWA의 다양한 프로그

램을 위한 지원 봉사를 하였다.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던 중 2010년 9월 어느날 KCWA의 서비스이용자  한 분이 전화를 하

시어 자신이 다니고있는 사무실에서 3개월간 사무업무를 담당할 직원 채용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추천의뢰를 부탁을 하

시어  KCWA 취업담당워커는 기쁘게  K를 추천하였으며 인터뷰 후 그녀는 취업의 기회를 갖게되었다.  3개월의 계약기

간동안 그녀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였으며 그 결과 3개월의 계약이 끝난 후 풀타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기회를 갖게되었다.  K씨의 이야기는 KCWA 취업서비스, 서비스이용자와의 협조적인 긴밀한 관계등을 통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집중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말해준다. 

캐나다 고용시장이 계속 변화함에따라 여성회도 이에 뒤지지 않도록 개별상담에 더하여 취업 박람회의 개최와 취업 정

보집의 간행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인 변화와 향상을 시도했다. 2010년에는 기존의 취업 세미나의 궤도를 벗어나 직접 

커뮤니티와 호흡하고 실질적인 취업의 단추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2010년 6월에 개최된 KCWA 한인여성

회 2010년 취업 박람회가 바로 그것. 한인 커뮤니티의 전체 한인을 대상으로 개최했던 박람회는 300명에 가까운 인원

이 참석했다. 총 23개 회사가 박람회에 참여했으며 박람회 참가자들은 회사의 부스를 직접 방문해 다양한 정보를 얻음

과 동시에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고용 담당 직원과 간단한 인터뷰도 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행사 중간 중

간 참석자들에게 도움이 될 취업 워크숍을 준비해 부스 방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취업의 방법을 찾을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참석한 한인들 중에서는 주류단체에서만 이런 박람회를 하

는 줄 알았는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박람회도 있어서 한인 학생으로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참석한 회사들도 박람회를 찾은 한인들이 굉장히 적극

적이고 경력도 좋아서 다음 번 행사에도 참석해서 좋은 인재를 찾고 싶다는 바램을 피력하기도 했

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의 한 은행 관계자는 오늘 괜찮은 이력서를 스무 통 넘게 받았는데 그 중 

몇몇분을 다음주 쯤 인터뷰할 생각이다면서 한인 커뮤니티를 통한 인력 채용을 더 많이 해야할 것 

같다는 소견을 말하기도 했다. 처음 이루어진 행사였지만 참가자들의 열의와 행사를 진행한 직원

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체계화된 취업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한인여성회는 재외동포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취업 정보집의 간행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취업 정보집은 1부에서는 캐나다의 취업 시장

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취업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2부에서는 구체적

인 취업군에 대한 정보, 해외 경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캐나다 전문직으로 전환을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실었다.  이 책자는 간행이후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2 

캐나다 한인여성회 연례보고서  2010-2011 

취업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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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Free and Empower Me)  
 

FEM 프로젝트는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나비여성네트워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여성폭력 예방 프로젝트로 2년간 진행이 

된다. 2010년 4월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인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강한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프로젝트 1년에 가장 중점적이 된 프로그램은 16시간 집중훈련교육인 

FEM 동료지도자 훈련이다. 16세에서 24세까지의 한인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이성관계를 갖는법, 여성폭력의 정의, 사

례연구, 폭력의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 등을 익히고 훈련을 마친 참가자들은 FEM 동료지도자의 자격을 갖게된다.  

 

2011년 3월 말까지 3번의 동료지도자 훈련이 있었고 이를 통해 41명의 동료지도자들이 탄생했으며 자신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의 워크숍을 통해 그들의 동료들이나 부모들에게 전달하였다. 프로젝트 1년동안 8개의 워크숍이 진행되

었고 180명의 학생과 부모들에게 FEM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새롭게 시작된 프로그램이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인식이 되고 자리잡기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

지만 지난 1년간 진행된 FEM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효과는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증명이 되었다.  FEM 동료지도

자 훈련 참가자들은 참가 후 그들의 관련지식이 41% , 워크숍 진행능력은 42.5% 그리고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은 44%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래프 1).  지역사회 워크숍의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살표보면 워크숍 내용은 

92%, 워크숍 진행자의 자질은 95%, 워크숍의 효율성은 98%, 자료집은 85% 만족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래프 2). 

 

프로젝트 참여 후기 

“ 평소에 여성폭력의 사례들을 뉴스나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지만 FEM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되었다. 폭력

의 형태가 어떤건지,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게되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

려야 하는지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 동료지도자 훈련 1기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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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1 회계년도 동안 KCWA의 가정상담실은  한인 이민자 여러

분들의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 이용자 중심 원칙

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별히 2010년에는 직

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고객을 위한 연계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전에는 인력부족으로 외부통역원을 활용하였으

나, 통역원이 매번 바뀌는 관계로 고객의 케이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직원이 증가되면서 

업무량이 많을 때를 제외하고는 직원이 직접 고객과 동행하면서 서비

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의 케이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며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

졌고, 여러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 매

우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2010년 가정상담실을 찾는 케이스 중, 두드러지는 경향은 다음과 같

다.: 

배우자 초청 결렬— 이민 과정에서 가정폭력 때문에 더 이상 가족 관계

를 유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초청을 받은 가족 구성원의 이민 심사가 진

행되지 않아 캐나다에서의 체류 신분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을 겪게 되는 케이스이다. 이 경우에는 가정폭력의 피해 뿐만이 아니라 

이민 신분의  피해를 입게 되어 이중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 청소년의 폭력—청소년기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새

로운 경향이다. 인터넷 및 비디오 게임 중독이나 이성 문제 및 학업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부 청소년기 학

생들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스스로 잘 조절 하지 못하여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폭행을 당한 가족 구성원은 경찰이나 학교의 도움을 요청하는 식의 적극적인 대처 방법보다는 잘못을 쉬쉬

하며 덮어주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내담자들은 한인 여성회의 일대일 상담서

비스를 이용하면서, 좀 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대화하는 법, 스트레스 해소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였다.  

남성 서비스 이용자 증가— 지난해 남성서비스 이용자들이 95명으로써 14% 증가 하였다. 이것은 KCWA가 여성만을 서

비스하는 기관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것을 나타내 준다.   

피해자가 학대자로—과거에 학대 및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후에 가해자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케이스이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폭력의 사슬을 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가해자가 될 수 도 있다는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어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더욱 일깨워주기도 하였다. 

 

KCWA는 상담자들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실시된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건강한 

가정 지킴이", "건강한 마음 가꾸기", "여름철 건강관리", "행복한 대인관계" 등이 있으며  또한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들로 구성된 ‘셀프헬프’ 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달 한번씩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월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3명의 동료지도자를 양성하고, 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지역사회

에 나가서 150명의 한인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 워크숍을 14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워크숍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에 도움을 주고, 전반적인 가정법 이해와 적용에 도움을 주었다.  

 

위와 같이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분들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실질적이고 유

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한인 여성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정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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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Free and Empower Me)  
 

FEM 프로젝트는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나비여성네트워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여성폭력 예방 프로젝트로 2년간 진행이 

된다. 2010년 4월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인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강한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프로젝트 1년에 가장 중점적이 된 프로그램은 16시간 집중훈련교육인 

FEM 동료지도자 훈련이다. 16세에서 24세까지의 한인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이성관계를 갖는법, 여성폭력의 정의, 사

례연구, 폭력의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 등을 익히고 훈련을 마친 참가자들은 FEM 동료지도자의 자격을 갖게된다.  

 

2011년 3월 말까지 3번의 동료지도자 훈련이 있었고 이를 통해 41명의 동료지도자들이 탄생했으며 자신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의 워크숍을 통해 그들의 동료들이나 부모들에게 전달하였다. 프로젝트 1년동안 8개의 워크숍이 진행되

었고 180명의 학생과 부모들에게 FEM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새롭게 시작된 프로그램이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인식이 되고 자리잡기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

지만 지난 1년간 진행된 FEM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효과는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증명이 되었다.  FEM 동료지도

자 훈련 참가자들은 참가 후 그들의 관련지식이 41% , 워크숍 진행능력은 42.5% 그리고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은 44%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래프 1).  지역사회 워크숍의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살표보면 워크숍 내용은 

92%, 워크숍 진행자의 자질은 95%, 워크숍의 효율성은 98%, 자료집은 85% 만족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래프 2). 

 

프로젝트 참여 후기 

“ 평소에 여성폭력의 사례들을 뉴스나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지만 FEM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되었다. 폭력

의 형태가 어떤건지,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게되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

려야 하는지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 동료지도자 훈련 1기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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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이민오는 사람들 중에  높은 학력과 다양한 많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

다.  이에 KCWA는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개인과 가정의 지역사회 참

여와 기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켜  필요한 기

관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다.  특별히 커뮤니티 자원봉사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8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훈련 후 270시간동안 420명의 저소

득층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329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노숙자 쉼터에 안내하여 987시간 침대정리, 빨래, 음식배급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도모하였다.  이러한 자원봉사 경험은 자원봉사

자들로 하여금 캐나다 사회 이해를 도모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자신

이 속해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Ms. L은 지난 3년간 Good Shepherd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 왔다. Ms. L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캐나다 사회 복

지 현장을 체험하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전문대학에 신청을 하고 추후 전문가로서 캐나다 사회 

KCWA 는 상호협력과 파트너쉽을 통하여 자원이 부족한 기관의 역량증대을 위하여 기여도 했지만 파트너들을 통하여 많

은 것을 배울수 있었다.  그중에 주목할 만한 파트너쉽은 태국커뮤니티와의 협력관계이다. 현재 온타리오에는 1500명정도

의 태국이민자들이 살고 있다.  이민자 수가 적은 관계로 태국지역사회의 리더들이 여성회와 같이 일하면서 태국 커뮤니티

에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응할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이에 KCWA가 Ontario 

Women’s Directorate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 태국 커뮤니티에 Neighbours, Friends and Family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를 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태국직원이 고용되고 그 직원을 통하여 KCWA는 지속적으로 태국 커뮤니티를 지원

하여 그 커뮤니티가 안고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또 다른 멋진 파트너쉽은 Bathurst-Finch Hub 이니셔티브이다. 지난 5년간 KCWA는 Unision Community Health Centre

가 주도하는 Bathurst-Finch Hub 에 파트너로 hub 을 세우는데 참여해 왔다. 이지역은 토론토시의 13개의 우선순위 지역

으로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살고 있지만 KCWA 가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했다. 2012년 4월경에 이 Hub을 

통하여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하에 이지역의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  

금년 회계년도에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파트너쉽을 도모한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ACCESS Employment, Bay view High School, Burnhamthorpe Collegiate Adult Learning Centre, 갈보리교회, Canada Revenue Agency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 Career Scribe, Career/Life Skills Resources, CAS, C-Care Services, CCAS, City of To-
ronto-Enterprise Toronto Services, Crane Investment Incorporation, DUCA Financial Services, 갤러리아수퍼마켓, George Brown 

College, Good Sheppard Centre, 해밀턴한인회, 해밀턴한인연합교회, H-Mart, Immigration Women’s Centre, Job Start, 외환은행, 한인

교육자 네트워크, 한인학부모회, 한인변호사협회, 토론토 총영사관, Korean Education Centre, Korean Inter-Agency Network, KOTRA, 
Learning Enrichment Foundation, Learning Institute of Toronto,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Mount Sinai Hospital, 
Multilingual Community Interpreter Services, Newcomer Centre of Peel-Global Business Centre, North York Civic Centre, North York 
Community House, North York General Hospital, North York Korean Business Association, North York Library, 재외동포재단, Palm-
erston Library, 한국식품, Polycultural Immigration & Community, 평화식품, 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yerson Univer-

sity Research Centre, 예수성심천주교회, Sapphire Technologies, Seneca College, SEPYR (Settlement and Education Partnership), 
Settlement Workers in School, Sheridan College, 캐나다 신한은행, Skills for Change, Solomon Search, Spadina Road Library, St. Mi-

chael’s Hospital, SUCCESS, Sun Life, TD Canada Trust, 가든교회, The Scott Mission, Thornhill Secondary School, Toronto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Toronto Fire Service, 토론토한인회, Upland LINC, U-VINK, 본한인장로교회, 워털

루 한인회, Wichester Square, Working Skills Centre, 영락교회. 

상호협력과 파트너쉽 

지역사회 역량 

자원봉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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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2011 2010 지출 2011 2010 

정부 지원금 

기금 모금 및 기부 

회비 

프로그램 수입 

이자 및 기타 

합 계 

622,278 

139,321 

2,620 

12,290 

2,002 

778,511 

604,142 

117,386 

2,620 

5,171 

1,833 

731,152 

홍보 

은행 수수료 

통신 

커뮤니티 지원 

통역비 

모금 활동 

보험 

모임 

렌트 

사무실 경비 

전문인 사례 

프로그램 진행비 

급여 

합 계 

1,711 

1,421 

4,391 

1,950 

6,997 

49,344 

4,623 

4,046 

32,184 

6,994 

3,844 

58,190 

552,835 

728,533 

886 

855 

3,563 

735 

6,205 

52,401 

4,573 

8,557 

27,773 

11,869 

19,374 

45,060 

505,044 

686,895 

정부 지원금 2011 2010 

캐나다 유방암 재단 

토론토 총영사관 

온타리오 주정부 지역사회 복지부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부 

토론토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연방이민성 

연방 인적자원 관리국 

재외동포재단 

Status of Women 

유나이티드웨이 

합 계 

- 

- 

176,772 

58,855 

26,535 

323,998 

- 

5,074 

31,044 

- 

622,278 

 

12,307 

1,500 

110,688 

69,281 

26,010 

332,849 

25,000 

6,507 

- 

20,000 

604,142 

 

아리랑 만찬 
 

날짜: 2011년 3월 5일 

장소: Le Parc Conference & Banque Centres (8432 Leslie St. Thornhill, ON)                

총수입: $79,149.63 (지출 포함)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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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 도움을 주신 분들  

캐나다 한인여성회 연례보고서  2010-2011 

2010-2011 이사진과 직원 

이사진 직 원 

직   책 이   름 

회  장  박상희 

부회장 유상희 

섭외 회원 위원장 신복실 

회계 & 재정 위원장 최성학 

서   기 이줄리아 

총무, 사업 위원장 윤보인 

공동 기금 위원장 박샤론 

이  사 최경애 

이  사 안귀란 

이  사 국은화 

이  사 강보희 

이  사 박유경 

이  사 박마틴 

이  사 이현선 

직  책 이   름 

사무장 하영리 

프로그램 매니저/정착 코디네이터 강영옥 

가정 상담원/팀리더 임길순 

가정 상담원 장    영 

가정 상담원 박주연 

정착 및 취업 상담원/팀리더 오병천 

정착 상담원/팀리더 심수영 

정착 상담원 백은영 

정착 상담원 이진영 

정착 상담원 주선영 

아웃리치 워커 류윤상 

행정업무 이은경 

FEM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조현주 

New Horizon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여계화 

후원자 

이혜성, 심수영, 강영옥, 최기선, 고정숙, 신복실, 최성학, 이민호, 조이스안, 유중순, 이명자, 한영화, 이동응, 채숙자, 이경희, Baker 

Grateau Ink, TouchCash Inc. Sun Life Financial, 중앙일보, 이도영, 미도데일 한국 연합 교회, 김선봉, 김용자, 최경석, 모니카김, 정수

정,  벧엘교회, 숭실대 동문회, 김영규, 재숙마틴, 한인장로노회, 박지은, 조미래, 진남학, 최윤복, 정해자, 이재윤, 하영리, 홍정은, 김구

목, 송한나, 이명덕, 이해순, 유시준, 21세기 부동산, ETRUSS Engineering Inc., 최경애, 강신봉, 이정열, 장주희, 김미령, 정혜옥, 양현

도, 유경란, 최윤희, 다니엘김, 한국일보, 최현석, 최대덕, 안귀란, 박샤론, 박유경, 박마틴, 이줄리아, 이현선, 김해수, 김선희, 김주옥, 

양학분, 신용권, 이상철, 황영숙, 임희승, 정광희, 강인희, 박정민,  Joy Szeto, 고선숙, Daniel Di Pasquale, Caters Professional Co., 

릭변, 윤보인, 김정숙, 홍근식, 한인회, 백의균, 김두임, Hmart, 노인회, 양송현, 백경자, 류윤상, 김관수, 공정헌, 이진수, 이혜라, 문희

배, 스티브유, 김경희, 피터로, 송인현, Joe Daniel, Lan Phan, 유연자, 안장자, , 김명희, 이연자, 박지원, 김명숙, 승샤론, 존박, 정재연, 

강로사, Julia Shin Doi, 사이몬박, 윤설병, 노혜성, 권정미, 김헬렌, 전성숙, 써니조, 프랭크정, 남준희, 브랜든리, 정성, 킴미김, 강보희, 

앤김, 윤영희, 조권화정, 포지숙, 강베로니카, 채현주, 최혜란, 이신, 강대, 조필, 테리유, 데니스김, 캐서린김, 저스틴김, 제이슨박, 로이

박, 이샤론, 이정준, 엄아가다, 이정훈, 박영화, 김진실, 조순옥, 이방주, 갤러리아 슈퍼마켓, 조재훈, 병문, 마크리, 이영선, 정경애, 이동

희, 빅토리아정, 김성희, 김인희, 김의철, 마빈조, 루시모이, 안주영, 헤밀턴최, 온타리오 실업인 협회, 데이빗김, 민혜기, 최성동, 존초이, 

알렉스, 데니, 박선미, 백지은, 송재규, 아이린김, 캐서린양, 김하얄, 에스더박, 피터최, 김동균, 한상훈, 이길우, 안제니, 김제화, 김진우, 

장영, 김학준, 김형덕, 고준식, 김길연, 노만김, 폴이, 우원일, 큰사랑교회, Bonaventure Saptel, Catherine Bruce, 육종문, 조유경, 박상

희, Steven Tran, 김세범, 조수정, 케빈하, 모니카리, Chung Sen Leung, 김한이, 김근래, Don Toy, 김경륜, 이은정, Meha Murali, 그외 

다수. 

물품기증자 

 김양심, 강영옥, 성순희, KIN(조이스안), 김재민, 정현옥, 예수성심천주교회, 김신일, 하영리, 박유경, 성순휘, Voice for North Korean 

(맥매스터 대학 동호회), 아름다운장로 교회, 토론토아시안영화제협회, 전통공방, 닥터루이 화장품, 서울찜질방, 신복실, 최성학, 박샤론, 

박상희, 닥터 조, 갤러리아 슈퍼마켓, 대한항공, 그외 다수. 

스폰서 

TD Financial Group, Bank of Montreal, Hue Spa, JP Mortgage, 장영공인회계사, 종합화장품, Howard Pharmacy, Stage 

West Hotel, 대한항공, 아모레, 크레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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